고대 이즈모에서의 삶

8세기의 『이즈모노쿠니 후도키』를 통해 고대 이즈모에서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이즈모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작물과 해산물 목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. ‘이즈모노쿠니 후도키의 세계’ 갤러리에서는 활기 넘치는 나루터 시장을 실물 크기의 디오라마로 표현했습니다. 디오라마는 후도키와 다른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.

당시의 무역은 쌀이나 천을 통화로 사용했습니다. 전시에서는 지역민들이 모여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. 판매자 중 한 명은 고대 이즈모의 명물이자 지금도 지역 특산품인 농어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. 농어는 ‘구니유즈리 신화’(천상의 신이 이즈모의 신들에게서 나라를 물려받았다는 신화) 속 오쿠니누시의 연회에도 등장합니다. 

[bookmark: _Hlk182941102]‘우타가키’의 미니어처 디오라마 전시에서는 젊은 남녀가 샘물가에 모여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에게 구애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. 또한, 전시실에서는 이렇게 만나게 된 남녀의 가상 스토리를 애니메이션으로 상영합니다. 고대의 우타가키는 어찌 보면 현대의 ‘소개팅’처럼 식사와 술을 즐기며 친목을 다지는 것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.
